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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간

지치고 힘든 날이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

리고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며, 

혼자만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두려움에 빠

지기도 한다. 때로는 좌절과 낙담의 동굴

에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비난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인다.‘괜찮아, 괜찮

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괜찮다’는 위

로와 다짐만으로 진짜로 괜찮아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저자인 주현

성은 아무리 다독이고 다독여도 힘겨운 

날들이 거듭된다면, 그때야말로 니체를 

만나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인터넷교보문

고‘책소개’중에서)

■ 주현성 지음 | 더봏은책 펴냄 | 280쪽

오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영화 / 신간

■ 영 화

● 감독: 엄유나

● 출연: 유해진(김판수 역), 윤계상(류정환 역)

              우현(임동익 역), 김태훈(박훈 역)

              김선영(구자영 역), 민진웅(민우철 역)

              송영창(류완택 역), 허성태(우에다 역)

              이성욱(장춘삼 역), 조현철(박봉두 역)

              조현도(김덕진 역), 박예나(김순희 역)

● 러닝타임: 135분                       ● 등급: NR-12

● 개봉일: 2019년 1월 9일           ● 장르: 드라마

 [줄거리]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경성.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 때문에 가방을 훔치다 실패한 

판수. 하필 면접 보러 간 조선어학회 대표가 가방 주인 정환이

다. 사전 만드는데 전과자에다 까막눈이라니! 그러나 판수를 반

기는 회원들에 밀려 정환은 읽고 쓰기를 떼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

들인다.

돈도 아닌 말을 대체 왜 모으나 싶었던 판수는 난생처음 글을 읽

으며 우리말의 소중함에 눈뜨고, 정환 또한 전국의 말을 모

으는 ‘말모이’에 힘을 보태는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에 

눈뜬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짝 조여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말

모이’를 끝내야 하는데……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이 모여 사전이 되다.

THE SECRET 
MISSION (말모이)


